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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보도 배포 2026. 9. 12.(토)

문체부-경북도, 문화·체육·관광 협력 방안 함께 살펴
- 9.12. 최휘영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지역 현안 및 협력 방안 논의
-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 관광 활성화의 중요성 강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9월 12일(토) 오전, 경상

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만나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안동에서 

열린 한중 관광업계 교류 행사에 참석하고 경북 지역의 주요 관광 현장을 

점검하며 외래 관광객의 지역 확산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이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경주 에이펙

(APEC) 국제문화원(가칭) 설립, 보문관광단지 리노베이션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의 역할이 중요

하고 이를 위한 대대적인 국가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휘영 장관은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주 에이펙(APEC) 등 주요한 국가 행사와 경북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경북만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문체부 정책을 소개하면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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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장관은 “지역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이번에 논의한 사항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실무 협의 등을 통해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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